
￭ 학회 동정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18년 하반기 소식

김 철 수

1. 2018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제임스조이스 세션으로 참가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회장 길혜령 영남대 교수)는 2018년 12월 13일(목)~15

일(토)까지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2018 한국영어영문학
회 국제학술대회에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단독 세션을 꾸려 참가하였다.

“Encounters with the Posthuman: Materiality, Vitality, Narrativity”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개최된 학술대회 일정 중 제임스조이스학회는 12월 15일(토)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백주년기념관 7층 701-B 세미나실에서 십여 명의 회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늘 그렇듯이 학기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
인데다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개최된 겨울학회는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세 명의 발표자가 각각 자신의 연구 내용
을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 이어 열띤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총무인 이영심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된 논문 발표회에서 먼저 발제자

로 나선 김경숙 교수(안양대)는 ‘쉿!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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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적 에코로 다시 읽기 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정복자의 언어를 다성적으

로 해체하여 탈식민적 메아리를 만들어 낸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흥미롭게 파헤쳤

다. 다음으로는 김철수 교수(조선대)가 경주가 끝난 뒤 , 장자의 우화와 함께
읽기 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중 하
나인 경주가 끝난 뒤 에 나타
난 마비의 대물림 현상을 장자
의 세 우화와 비교하여 읽음으
로써, 조이스의 작품에 대한 동
양철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최석무

교수(고려대)는 진흙 에 나타

난 아일랜드 핼러윈 이라는 제

목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에게 익숙한 핼러윈이 아닌 아

일랜드의 핼러윈을 소개하고, 
그 풍습의 변천사가 내포한 의

미를 꼼꼼하고 흥미롭게 전개해 주었다.
세 사람의 발제가 끝난 후에 장성진 교수(중앙대)와 이영규 교수(연세대), 그

리고 손승희 교수(안양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이후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그간 익숙해져 있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비록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이 “포스트휴먼과의 조우”라는 영어영문

학회에서 상정한 전체 주제와 썩 어울리는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것들로
부터 받는 낯선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아전인수’ 식이나마 다소 간의 동질성을
느껴 본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2019년 5월 18일에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될 “Joyce 
and Technological Culture”라는 제목의 국제학회를 기대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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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nnegans Wake 독회
소식

2016년 1월 22일(금)
에 시작된 Finnegans 
Wake 독회는 학술대회

가 진행되는 상반기(5월
/6월)와 한국영어영문학

회 연찬회가 실시되는

하반기 각 한 달(11월/ 
12월)을 제외하고 일 년
에 10회 정도 진행되어

왔다. 2017년 세종대 시
대를 마무리하고, 숭실
대로 자리를 옮긴 독회

는 전은경 교수와 김길

중 교수의 탁월한 강의로 그 흥미를 더해갔다. 그 후 2018년 6월에 김경숙 교수
(안양대)가 제 1권의 마지막 장인 ALP를 섬세한 탐구력과 재치 넘치는 강의로 진
행해 왔는데, 그동안 숭실대의 독회 장소 섭외에 큰 힘이 되었던 전은경 교수의
정년퇴직으로 말미암아 다시 장소를 중앙대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작품의 특성상 전공자가 그리 많지 않고, 너무 난해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독

회의 대중성이 한계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율리시스 독회를 시작하
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회원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향후 같은 시간에 율리시스
를 다시 읽기로 하였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에 있을 국제학술대회와 연말
에 있을 한국영어영문학회 연찬회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방학
중에는 셋째 주 금요일) 독회는 계속될 예정이다. 
평균 10~15 명 정도 참석하는 독회는 Audio를 통한 작품 Listening 후에 발제

를 맡은 회원의 발제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 사이의 질문과 토론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방학 중인 7월과 8월에는 냉방시설이 중단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두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이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
들에게 독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다음 모임 2019년 1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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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동정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를 창립하고 학회장을 역임하

였고,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아
끼지 않았던 김종건 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7
일 롯데장학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1회 롯데출판문화대상”에서 본상 도서번역출판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식을 줄 모르는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조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모든 후학들

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현 총무이사인 이영심 교수

(한국외국어대)가 올해 11월 10일에 더블린 사람들을
번역 출간하였다. 지난 해 3월에 번역 출간한 젊은 예
술가의 초상에 이어 두 번째로 조이스의 작품을 번역
한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모

더니스트인 박태원과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비교 연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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